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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2011년 평균 100달러
유가협의회, 중동사태에 원전사고 영향 겹쳐 … 일본은 100만배럴 감소

일본의 국제유가 상승 억제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지진 이후 원유 수요가 감

소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급등세는 면하고 있지만 효과가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도 최근 국제유가 전망 회의를 열고 2011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

러 안팎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 12월 국제유가 전망을 80-85달러로 발표했다가 2월 90달러로 올린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상향 수정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정유설비 9곳이 손상됐고 일본 전체 정유 처리능력 중 약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이며, 많은 제조기업과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주요 대도시의 거리에는 자동차가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쓰나미로 타격을 받은 주요 항구도시도 부서진 시설들을 수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유조선들의

하역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은 석유 수요가 하루 100만배럴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는데, 수입량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며 리

비아 사태 이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줄어든 분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일본은 석유 수입량의 4분의 3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일본의 수입 감소로 리비아 생산 감소분을 보

충해야 하는 사우디는 숨돌릴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발발 이후 20%나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급등세를 멈

추고 일시적으로나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서 드러나듯이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카다피군이 계속 저항하면서 반군과 대치상황을 지속할 경우 시장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유가 상승세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복구작업이 본격화되면 석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원전이 손상된 상

황이어서 화력발전을 위한 석유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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